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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요약

불이성 법륜사는 20세기 초반에 세워진 한국불교의 근대적 도심포교당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불이성 법륜사를 창건하고 한국불교 태고종을 중흥한

대륜세영(1884∼1979) 대종사의 전기를 고찰하여 그의 행화를 기술하고, 그

가 창건한 불이성 법륜사의 현대 포교적 의의를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륜세영은 현대불교에 큰 족적을 남겼음에도 그의

전기에는 불분명하거나 잘못된 점이 많았다. 예를 들어 법호와 법명, 정확한

생년, 도심포교 당시(1910-20년대)에 활동한 내용들이 정확하지 못한 점들이

있었다. 또 불이성 법륜사가 일요법회와 현대적 불교여성단체를 최초로 실시

하고 설립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불이성 법륜사가 현대포교적 관점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1970년대 이후

성장한 도심포교당의 특징 중 하나인 포교당 설립자 개인의 원력과 카리스

마를 불이성 법륜사의 창건자인 대륜세영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주제어 

불이성 법륜사, 한국불교 태고종, 대륜세영, 법운대륜, 각황사, 유점사, 현대

포교, 일요법회, 도심포교당, 근대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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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불이성 법륜사(不二城 法輪寺)는 일제강점기 31본산의 하나이자 조선

불교의 유서 깊은 사찰의 하나인 강원도 고성군 소재 금강산 유점사의

서울 포교당으로서 대종사 대륜세영(大輪世榮, 1884∼1979) 화상(이후 대

륜으로 통칭하며 경어를 생략함)이 창건하였다. 대륜은 한국불교의 중흥

조인 태고보우국사의 20대 법손(21세 조사)으로 20세기 한국불교에 큰

족적을 남기신 큰스님이며 한국불교 태고종을 일으키고, 제1, 2세 종정을

지냈다.

조선불교의 전통을 한 몸에 지닌 대륜은 젊은 날 당시의 산중불교를

탈피하여 도심불교를 서원하고 평생을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였다. 불이

성이란 불교의 진리, 혹은 본사인 유점사와 법륜사가 둘이 아님을 나타

내고 법륜사란 불법을 널리 홍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법

륜사란 이름만으로도 법륜사가 불교 포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음을

미리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륜의 행화를 통해 그간 주장되어 온 대륜의 전기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검토한다. 다음으로 법륜사가 가진 현대포교의 의의를 살

펴본다. 그리고 대륜이 포교를 처음 시작하던 시절 많은 도심포교원이

창건되었는데 특히 법륜사가 사격이 크게 발전하고 오늘 날 까지 유지되

고 있는 원인을 고찰하였다

Ⅱ. 본론

1. 대륜세영 전기의 문제점들과 행화

대륜이 불교계에 남긴 업적은 커서 한민족의 문화유산과 업적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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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정리, 집대성하여 편찬한 백과사전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에 중요인물로 등재되어 있다. 불교사와 화엄사상사 전문가인 김상현

(1947∼2013)이 집필하였는데 전기가 간략히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번

거롭고 부족한 점이 있지만 여기서 인용해 본다.

태고종(太古宗)의 개조이다. 밀양 박씨(密陽朴氏). ‘속명과 법명은 대륜,

법호는 법운(法雲)’이다. 중보(仲甫)의 아들로, 어머니는 경주 김씨이다.

강원도 고성 출생.

1898년 4월 금강산 유점사(楡岾寺)로 출가하여 ‘낭운(朗雲)의 제자’가 되

었고, 같은 해 사월초파일 동선(東宣)을 계사(戒師)로 삼아 사미계(沙彌

戒)를 받았으며, 1900년 10월 유점사에서 안거(安居)에 참여한 이래 47

년 동안 수행하였다.

1908년 3월 유점사 불교전문강원에서 대교과(大敎科)를 수료하였고,

‘1909년 3월 서울 수송동 각황사(覺皇寺) 원주(院主)를 자원’하여 탑골공

원의 원각사(圓覺寺) 복원 또는 사직공원에의 대가람 건립을 위하여 천

일기도를 행하였다.

‘1915년 4월 평양 창전리에 유점사 포교당을 설립’하였고, 1917년 3월 일

본 불교계를 시찰하였다. 1919년 7월 각황사에서 금강경을 지송하던
중 치사리(齒舍利)가 나와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1928년 1월 서울 사간동에 법륜사(法輪寺)를 창건’하였고, 1929년 7월 화
엄경 산림법회(山林法會)를 개설하고 자은방생회(慈恩放生會)를 조직하
였다. 1940년 4월 금강산 유점사에서 대종사(大宗師)의 법계(法階)를 받

았고, 1945년 4월(62세) 유점사 주지로 취임하였으며, 1950년 10월 불교

이북5도연합 교무원장이 되었다.

1954년 비구승과 대처승의 분규가 발생하자 정법수호를 위하여 힘을 기

울였다. 1956년 2월 동국대학교 재단이사로 취임하였고, 1956년 5월 대

한불교조계종 총무부장직을 맡았으며, 1960년 6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

원장에 취임하여 세 번 유임하였다.

1970년 1월 불교분규로 단일종단의 형성이 불가능함을 느끼고 비구승이

면서도 대처승 계열인 한국불교태고종을 창종하여 분쟁을 종식하고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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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한 발전을 이루도록 결단을 내렸으며, 태고종의 종정(宗正)에 취임하

였다.

1975년 7월 한국불교태고종 원로원장에 취임하였고, 7월 1일 법륜사에

서 입적하였다. 7월 20일 다비(茶毘)하였는데 사리 5과(顆)가 나왔다. 그

는 고려 보우(普愚)의 21세 법손(法孫)으로, 참선⋅간경(看經)⋅염불⋅주

력(呪力)⋅기도 등을 고루 닦았고, 항상 선교겸수(禪敎兼修)할 것을 가

르쳤다.

한국불교의 대중화⋅현대화⋅생활화와 청년불교운동의 선봉이 되었던

그는 ① 질서 있는 대화합(大和合), ② 총지(總智)를 모은 전법교화(傳法

敎化), ③ 대중을 위한 교법(敎法)의 개발과 계율 준수, ④ 스승에 대한

존경, ⑤ 수행실천과 효경(孝敬)의 겸비, ⑥ 금욕(禁慾), ⑦ 명리를 떠난

보살행(菩薩行)의 실천 등을 지표로 삼았다.

특히 인재양성을 위하여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였는데 약 100명의 직계

제자들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제자로는 덕암(德庵)⋅용봉(龍峰)⋅무불

(無佛)⋅정암(靜巖)⋅남허(南虛)⋅본공(本空)⋅현암(玄庵)⋅석천(石泉)⋅

승종(乘宗)⋅범호(梵虎)⋅이영무(李英茂)⋅이재복(李在福)⋅김재수(金在

壽)⋅김준열(金俊烈) 등을 꼽을 수 있다. 사리탑과 탑비는 법륜사에 있

다.1)

김상현의 전기는 수정할 점이 적지 않다. 위 인용문에서 따옴표 부분

은 향후 수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김상현의 잘못이기 보다는 대륜에 대

한 여러 내용이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으로 생각된다.2) 이

외에도 두산백과사전의 인터넷 공개판인 두피디아(doopedia)에 실린

‘박대륜’ 항목에도 속명, 법명 등 기본적인 사실에 오류가 적지 않다.3) 그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홈페이지 http://encykorea.aks.ac.kr/에서 ‘대륜’ 검색

(2017.8.15. 검색).

2) 비단 대륜 뿐 아니라 현대 한국불교에 큰 족적을 남겼음에도 조계종의 승려가 아

니라는 점에서 간과된 승려들이 적지 않다. 향후에 이들이 연구될 때 보다 객관적

인 근대 및 현대의 한국불교의 역사가 밝혀질 것이다.

3) “강원 고성(高城) 출생. 본관 밀양. 법호(法號) 법운(法雲). ‘대륜은 본명’이다.

일찍이 출가, ‘1895년 유점사에서 득도’하였다. 1898년 동선(東宣)에서 사미계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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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대륜의 행화를 살피기 이전에 위 전기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먼저

고찰해본다.

먼저 호칭문제를 살펴본다. 대륜은 출가한 해 4월 초파일에 동선노사

(東宣老師)로부터 사미계를 받을 때 계명(戒名) 진종(振宗)을, 비구계를

품수하며 세영(世榮)의 법명을 받았다. 법운(法雲)은 자호로 알려져 있

다.4) 대륜(大輪)은 건당법호이므로 법맥상 대륜의 법호와 법명은 ‘대륜세

영’이 된다. 대륜도 자신의 법명을 세영으로 인식하였는데 이는 1940년도

에 유점사본말사지에 대본산 유점사 경성포교소의 내용을 기재하면서
법명을 세영으로 기술하고 있음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5) 그러나 탑비문

에는 법명을 사미계명인 진종이라고 한다.6) 일반적으로 알려진 법운대륜

의 법호명에서 법운이란 자호는 대륜의 율맥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는 더욱 논구가 필요하다.

고 1900년 동안거(冬安居)에 들어간 것을 시발로 47년간 수도에만 정진하였다.

1908년 유점사 내에 있는 불교전문강원(佛敎專門講院) 대교과(大敎科)를 수료하고,

서울 수송동(壽松洞)에 있는 ‘각황사(覺皇寺) 주지’로 부임, 사간동(司諫洞)에 법륜

사(法輪寺)를 세웠다. 1909-1945년 ‘각성사(覺星寺) 주지, 유점사 포교사(布敎師)’,

법륜사(法輪寺) 주지 등을 역임하고, 1945년 유점사 주지가 되었다.

1950년 이북 5도불교연합회 교무원장, 1956년 학교법인 동국학원(東國學園) 이사

⋅조계종총무원(曹溪宗總務院) 총무부장에 취임하였다. 1960-1970년 조계종 총무

원장을 역임하였으며, 불교종단 분열로 1970-1974년 태고종(太古宗) 종정(宗正)을

지냈다. 총무원장으로 있으면서 종단분규의 수습을 위하여 힘썼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채 1970년 분립이 결정적 단계에 이르자, 비구이면서도 태고종(太古宗)편에

서 한국불교태고종 종정(宗正)이 되어 양 종단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면서 종단

의 통합을 위해 힘쓰다 죽었다. 사리탑은 북한산 태고사에, 탑비는 법륜사에 세워

졌다.

그는 늘 선교겸수(禪敎兼修)를 강조하며, 한국불교의 대중화⋅현대화를 통한 생활

불교의 정착을 지향하였는데, 특히 청년운동에 관심이 커 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method=view&MAS_IDX=

101013000725108(20117. 8.15.검색) 따옴표는 문제 있는 내용으로 필자가 부기하였

다.

4) 대륜대종사법어집간행위원회, 태고종종정대륜대종사법어집, 서울: 불이성법륜사, 1991,
p.479; 무공, 대륜의 생애와 업적 , 태고사상 7집, 불교춘추사, 2011, p.255.

5) 한국학문헌연구소, 乾鳳寺本末事蹟. 楡岾寺本末寺誌, 서울: 亞世亞文化社, 1977, p.161.
6) 대륜대종사법어집간행위원회, 앞의 책, p.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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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생년의 문제이다. 무공과 탑비문에 의하면 대륜의 생년은 조

선 고종 20년인 계미년, 즉 1883년도인데7) 위의 김상현의 전기와 태고사
상 제 7집에 실린 대륜의 행장, 대륜대종사법어집(이하 법어집으로 표
기)의 행장에 따르면 1884년이다.8) 여기서는 일단 후자의 설을 따르지만

보다 확실한 논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인용문에서 김상현은 대륜이 낭운(朗雲)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였지만

법어집의 행장과 탑비문에는 곽운(廓雲)스님에게서 득도하였다고 한다.9)

법어집의 행장에 “제허노사(霽虛老師)의 상좌 곽운화상에게 득도(3월 20

일)”10)란 자세한 내용이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낭운은 아마도 김상현

의 오기(誤記)나 출판 상의 오식(誤植)이라 짐작된다.

위의 인용한 전기에는 1909년 3월 서울 수송동 각황사(覺皇寺) 원주(院

主)를 자원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 각황사는 원래 회광

스님이 중심이 된 원종의 종무원 겸 포교당으로 1909년 12월에 계획된

것인데 그 위치가 수송동 82번지로 정해진 것과 각황사란 명칭이 정해진

것은 1910년 5월이고, 사찰이 준공된 것은 1910년 10월의 일이다.11) 그러

므로 김상현의 기록과 태고사상 의 행장, 법어집의 행장에 나온 1909년

대륜의 감원설은 옳지 않다. 어쩌면 각황사의 준공이 거론되는 시기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을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감원은 재무를 담당

하는 매우 중요한 직으로 당대 한국 불교의 대표적인 사찰의 감원을 20

대 중반의 비구계를 막 품수한 대륜이 담당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

는다. 1912년 각황사의 운영 주체는 원종 종무원에서 조선불교선교양종

각본산주지회의로 넘어가 그 이름도 중앙포교원이 되는데, 사찰 준공 이

7) 대륜대종사법어집간행위원회, 앞의 책, p.483; 무공, 앞의 논문, p.255.

8) 대륜대종사법어집간행위원회, 앞의 책, p.479; 태고학회, 행장 1 , 태고사상 7집,
불교춘추사, 2011, p.338.

9) 무공, 앞의 논문, p.255.

10) 대륜대종사법어집간행위원회, 앞의 책, p.479.

11) 김광식, 각황사의 설립과 운영: 근대불교 최초의 포교당 연구 , 大覺思想 6집,
大覺思想硏究院, 2003, pp.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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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이 2년간 각황사주인 강대련의 사면, 각황사 풍파, 이회광의 사찰 문

권 취득, 학교 설립 등 일관성이 없는 운영이 이루어졌다.12) 그러나 이

시기에도 각황사의 포교는 매우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아마도 이 시기에

대륜은 각황사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1915년 1월 제4차 본산주지총회의 회의록에는 각황교당의 임원이 감원

1인, 포교사 1인, 공사(供司)겸 사정(使丁)1인, 통역 1인으로 이루어졌는

데 1915년 초 각황사의 포교사는 회광이었고 감원은 이보인이었다.13) 그

러므로 대륜이 1909년 이후로 각황사의 감원으로 6년 근속했다는 행장의

기록14)은 재고해 볼 일이다. 1938년 각황사는 수송동 82번지에서 오늘

날의 조계사 자리(수송동 44번지)로 이전하는데 이때 대륜은 건축기금

모금을 위한 건축기성회 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있다.15)

유점사 평양포교당에 관련된 내용16)에서도 김상현의 위의 인용된 전기

나 행장17)은 유점사 평양포교당을 대륜이 1915년에 창건한 것으로 기술

하고 있지만, 유점사본말사사지에 따르면 대정3년(1914) 4월에 창건되
어 대정7년(1918) 8월 30일에 포교당 인가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

에18) 유점사 평양포교당은 1914년에 창건되었고 유점사 평양 포교당 설

립에 대륜이 관여한 바가 어느 정도인지는 더 깊은 논구가 있어야 할 것

이다. 대륜은 초대 김보륜의 후임으로 1915년 6월에서 9월 까지 석 달간

평양포교당의 포교사(현재의 주지직)로 재직하였는데, 유점사본말사지
에는 “대정 3년 봄에 주지 금담노대륜이 청암, 대륜, 춘산 3인을 데리고

평양을 가서 본 절을 매입하여 창건하는 동시에 7천원을 빌렸고 같은 해

12) 김광식, 앞의 논문, p.18.

13) 김광식, 앞의 논문, p.25.

14) 대륜대종사법어집간행위원회, 앞의 책, p.479; 태고학회, 앞의 논문, p.337.

15) 김광식, 앞의 논문, p.35.

16) 유점사 평양포교당 설립의 전말은 김경집, 玄空 尹柱逸의 개혁사상 연구 , 선
문화연구 17집, 한국불교선리연구원, 2014, pp.273-274 참조.

17) 대륜대종사법어집간행위원회, 앞의 책, p.479; 태고학회, 앞의 논문, p.338.

18) 한국학문헌연구소, 앞의 책, pp.161-162.



불이성 법륜사와 현대포교 / 심준보⋅박정미(지선) ∙ 247

6월 중순에 포교를 시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19)

또 하나의 문제는 법륜사의 창건년도의 문제이다. 용봉이 쓴 대법륜
서문에 따르면 불이성 법륜사의 창건은 무진년(1928) 3월이다.20) 또 법어

집의 행장에는 1929년 3월로 기재되어 있다.21) 그러나 유점사본말사지
에는 소화3년(1928) 2월로 개교가 기재되어 있다.22) 현재 음력 1월 20일

에 개교기념제를 지내고 있는 점에서 유점사본말사지의 2월은 양력이
고 위의 인용한 김상현 전기의 1월은 음력으로 생각된다.23) 그러므로 용

봉의 1928년 3월설이나 1929년 3월설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국가적 신빙성을 담보하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내
용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전기의 사실이 정확하지 않은 점은 시급히 시정

해야 할 일로 보인다.

다음으로 위의 전기를 통해 대륜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태고의 법손답게 대륜은 조선불교의 수행 전통을 한 몸에 지니고

있었다. 둘째, 불교포교에 진력하였다. 셋째, 불교교단 화합에 여생을 바

쳤다.

먼저 대륜은 조선불교의 전통 승려라면 누구라도 거쳐야 할 과정을 여

실히 거치고 그 전통을 한 몸에 익힌 명실공이 조선불교의 마지막 전통

승려였다. 17세기에 들어서면 조선불교는 강원의 승려 교육과정인 이력

과정이 거의 완성되고, 수행체계인 삼문수행이 체계화된다.24) 이력과정은

사집, 사교, 대교로 이루어져서 사집에는 선요, 서장, 도서와 법집
별행록절요사기를, 사교는 원각, 금강, 능엄의 3경과 기신론을

19) 한국학문헌연구소, 앞의 책, pp.161-162.

20) 용봉, 서문 , 大法輪: 不二城法輪寺開敎四十九年記念集, 서울: 不二城法輪寺, 1977.
21) 대륜대종사법어집간행위원회, 앞의 책, p.479.

22) 한국학문헌연구소, 앞의 책, pp.160-161.

23) 1928년 음력 1월 20일(戊辰년 甲寅월 辛巳일)을 양력으로 환산하면 1928년 2월

11일(토요일)이다.

24)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태, 조선후기 불교의 수행체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pp.131-14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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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고, 대교에서는 화엄, 전등록, 염송을 배운다. 대륜은 출가하던
해(1898년) 유점사 반야암의 대월(大月)선사에게 수학하여 사미과와 사집

과를 마치고, 26세 되던 해(1909년)에 설하(雪河)강백 문하에서 사교와

대교를 졸업하여 학인으로서 이력과정을 마쳤다.

삼문체계, 혹은 삼문수행체계란 조선후기에 이루어 진 전통적 수행 체

계로 선, 교, 염불을 말한다. 조선시대의 억불로 인해 종파가 사라지고

불교만 남은 상태에서 조선불교는 면면한 선과 교의 전통을 하나의 교단

안에 아울러야만 했다. 그러므로 휴정 이후 조선불교는 선을 강조하는

선교겸수의 수행 전통을 진작 이루고 있었는데, 특히 백성들의 신앙적

열망에 부응하여 염불왕생의 수행을 포함하여 17세기가 되면 조선불교의

수행체계로 삼문수행이 정립된다. 앞의 인용에서 “참선⋅간경(看經)⋅염

불⋅주력(呪力)⋅기도 등을 고루 닦았고, 항상 선교겸수(禪敎兼修)할 것

을 가르쳤다”라는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대륜의 수행은 조선불교의 전통

을 오롯이 따른 것이다. 대륜은 “17세에 금강산 중내원 선방에서 참선을

시작하였고 18세에 치문, 서장 및 능가경을 수학하여 참선 수행에
대한 인식을 깊이 하였다.”25) 또 앞의 인용에 따르면 “1900년 10월 유점

사에서 안거(安居)에 참여한 이래 47년 동안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선

수행에 매진하였음에도 불이성 법륜사를 창건하고 처음으로 법회를 시행

하면서 화엄산림을 열어 해인사 보담대강백을 초빙하여 설법하였다.26)

조선불교 교종의 핵심이 화엄사상인 점에서 대륜은 선을 중시하면서도

교를 겸수하는 선 중심의 선교겸수라는 조선불교의 전통을 그대로 고수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생동안 염불 수행에 정진하여 손에 항상

염주를 놓지 않았고 염불 중 염불하는 이놈은 누구인가하고 반조하였으

니 원융선을 수행한 것 같고”27)는 글을 통해 염불수행에도 깊이 천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대륜은 전통적인 조선불교의 삼문수행을

25) 무공, 앞의 논문, p.256.

26) 무공, 앞의 논문, p.257.

27) 무공, 앞의 논문, p.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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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한 것 알 수 있다.

또한 대륜은 일생을 포교에 진력하였다. 특히 도심포교와 도제양성을

가장 큰 공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대륜이 도심포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대교과를 수료한 다음 해(1910년)에 서울 각황사(옛 태고

사, 지금의 조계사)의 감원(監院)이 되어 6년간 봉사하면서 탑동공원의

원각사지 한수석탑을 예배하며 천일기도를 통해 흥학(興學)포교와 도제

양성을 발원한 점과 평양에 유점사 포교당을 창건하고 서울에 불이성

법륜사를 개창한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28)

또 직계제자만 100인을 넘을 정도로 도제 양성에 적극 관심을 기울였

다. 특히 도제양성은 제자를 인간적으로 지극히 아끼는 방식이었기 때문

에 제자들은 대륜의 보살핌을 아름답게 간직하고 있다.

도제양성으로서도 은법제자 백여 명을 강원으로 불교전문학교로 대학에

이르러 심지어는 중고에 까지 학비 주는 지전을 은행에 가서 새 화폐로

교환해서 직접 납부하셨고 엄동설한이면 공부하는 도제들의 방을 순찰

하시며 추울 새라 부엌에 팔을 벌려 살피신 후 장작을 손수 집어 주셨

으며 음식이나 의류 일체까지도 방심하지 않으신 은사이시다.29)

대륜노스님의 그 평등한 마음은 모든 중생을 친자식처럼 생각하시는 것

입니다. 그 인자하신 마음을 대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

다.30)

이와 같은 도제양성은 이후 교계와 학계에 많은 인재들이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이 되었다.

28) 앞서 기술한 대로 이런 사실의 진위는 좀 더 자료를 구해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29) 이현암, 회고 , 大法輪: 不二城法輪寺開敎四十九年記念集, 서울: 不二城法輪寺, 1977,
ｐ.67.

30) 최혜초, 대륜노스님의 행원력 大法輪: 不二城法輪寺開敎四十九年記念集, 서울
: 不二城法輪寺, 1977, ｐ.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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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은 또한 인생의 후반부를 교단 화합을 위한 노력에 할애했다. 이

것은 결코 일개 교단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 조선불교

의 전통을 어린 시절부터 몸에 숙지해 온 관점에서 한국불교를 관통한

조선불교의 맥맥한 전통이 보살승 측에도 있었음을 자각하고 있었기 때

문이다. 왜색불교의 폐해로 인하여 취처를 한 승려들을 대처승으로 몰아

붙여 교계에서 쫒아낼 일이 아니라 교화승으로 인정하여 그들이 지닌 조

선불교의 전통을 새로운 한국불교의 전통으로 재창조할 필요가 있음을

대륜은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불교가 도성출입이 가능하게

된 이후 왜색불교의 영향으로 취처를 한 승려가 공공연히 인정받게 되었

지만 청정비구로써 종신을 한 큰 스님들도 적지 않다. 이런 점에서 식민

지 시대 조선불교나 현재의 태고종단 전체를 대처승이란 막말로 모욕을

주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31) 더구나 그런 과정에서 조선불교의 전통

을 유지하여 한국불교의 맥을 잇고 있던 스님들을 쳐내버리는 일은 한국

불교의 전통을 망가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었다. 또한 취처를 한 승려는

비록 비구는 아니지만 교화법사의 역할을 통해 사찰을 운영관리하여 포

교에 매진하고, 비구승은 수행승으로 불교의 수행과 계율정신을 지켜나

간다면 새로운 한국불교의 미래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교단을 형성하고 아울러 같이 한 절집에서 살던 도반들

은 내치지 않고 그들의 학덕과 전통을 이용하는 방안으로 대륜은 전통적

인 교단이 그대로 해방 이후의 교단이 되어 새로운 한국불교의 미래가

되길 바랐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대륜은 1960년 6월 분종 이전 조계종의 보살승측 총무원

장을 수 회 역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교단 분열로 인한 대중적 인식의 악화와 불교계의 분열을 막기 위해

31) 대처승이란 표현은 태고종 교단 승려들에 대한 왜곡을 가져올 소지가 있기에 ‘보

살승’이 보다 바람직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이 글에는 이 용어를 사용하

도록 한다. 대처승과 보살승의 용어 표현에 대한 내용은 종단간행위원회, 태고
종사, 서울: 한국불교출판부, 2006, p.5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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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1월 비구승이면서도 보살승 종단인 한국불교태고종을 세웠다.

이와 같이 한국불교의 전통을 한 몸에 지니고 도심포교와 도제양성의

불법홍포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교단화합에 여생을 바친 대륜의 중심에

는 불이성 법륜사라는 든든한 기반이 있었다. 지금부터 불이성 법륜사를

통해 대륜이 행한 도심포교가 현대포교의 측면에서 가진 의의를 고찰해

보자.

2. 법륜사와 현대포교

대륜의 도심포교 의지는 학인과정을 마치고 구족계를 품수한 후에 첫

일로 서울에 상경하여 각황사의 원감을 맡고 원각사지에서 천일기도를

올린 점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무공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회광율사에게서 구족계를 품수한 후에 큰 서원을 세우며 만행을 시작하

였다. 곧 서울에 상경하고 그해 서울 수송동 각황사가 병건되자 민중불

교의 사명과 도시불교의 중요성을 절감하니 금강산을 나와 각황사 감원

에 선임되어 6년간 근무하는 한 편 매일 새벽 탑동공원 원각사지 한수

석탑을 예배, 고양하면서 흥학포교 도제양성의 큰 뜻을 발원하였다.32)

대륜이 각황사의 감원이 된 사실과 평양 유점사 포교원에 포교사로 재

직한 1915년 이전의 정확한 행적은 알 수가 없으나 이 시기에 도심포교

의 큰 뜻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서울에 각황사가 창건된 것은 조선시대 이래 억불정책으로 인해

산중불교로 전락한 조선불교를 새로이 세우려는 도심포교의 일환이었다.

당시 조선불교의 도심포교를 위해 만들어진 도심포교당의 대표가 범어사

포교당인 부산의 동래포교당과 서울 수송동의 각황사였다. 각황사 창건

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32) 무공, 앞의 논문, ｐ.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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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기 승려 입성금지 해제 이후 한국불교계의 숙원은 교단의 재건과

도시화, 대중화였다. 하지만 당시 한국불교계는 일본승려들의 활동무대

가 되고, 그중에서도 특히 일련종(日蓮宗)과 조동종(曹洞宗) 등의 제종

파에서 포교활동을 맹렬히 펴나감으로써 국내의 불교계는 거의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이에 한국불교계는 우리의 불교를 재건하고

자 하였다. 하지만 일본 조동종과의 연합을 하고자 하는 이회광의 원종

(圓宗)과 이에 반대하는 한용운, 박한영의 임제종(臨濟宗)이 갈등을 겪

게 된다. 이 과정에서 1910년 원종측이 전국사찰에 의무금을 갹출함으

로써 수송동에 각황사를 창건하고 ‘조선불교중앙회무소(朝鮮佛敎 中央會

務所)’ 겸 ‘중앙포교소’로 명명하였다. 비록 각황사의 창건주체가 원종

측이기는 했으나 분명 각황사는 조선초의 교단해체와 승려입성금지로

상징되는 억불정책으로 인해 산중으로 들어간 불교가 다시금 도심으로

나온 의미 있는 창건이었다.33)

각황사 등의 창건을 기점으로 1910년대 이후 본사급 사찰을 중심으로

도심에 많은 포교당이 들어서게 되는데, 20년대 까지 세워진 포교당은

용주사 수원포교당(1911), 고운사 안동포교당(1910), 통도사 울산포교당

(1911), 동화사 대구포교당(1912), 전등사 개성포교당(1912), 송광사 전주

포교당(1912), 귀주사 함흥포교당(1913), 고운사 의성포교당(1913), 표충사

밀양포교당(1913), 석왕사 경사포교당(1914), 유점사 평양포교당(1914), 통

도사 무안포교당(1915), 해인사 함양위성포교당(1917), 월정사 강릉포교당

(1924), 실상사 임실포교당(1924), 백양본말사 제주포교당(1924), 대흥사

제주포교출장소(1925), 백양사 제주포교소(1925), 통도사 양산포교당(1925),

기림사 울산포교당(1926), 대흥사 강진수인포교당(1926), 해인사 산청포교

당(1926), 건봉사 서울포교당(1926), 백양사 태인포교당(1927), 통도사 창

원포교당(1927), 기림사 포항포교당(1927), 통도사 의령포교당(1927), 유점

사 경성포교당(1928), 화엄사 제주포교당(1928), 봉은사 삼척포교당(1929)

33) 조기룡, 현대도심포교의 성장과정에 관한 연구 -대형도심사찰의 성장을 중심으

로 , 한국선학 14호, 한국선학회, 2006, pp.24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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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이었다.34)

각황사의 당시 도심포교활동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알 수 있다.

부처님을 달리 부르는 ‘깨달음의 황제’라는 뜻으로 이름 붙인 각황사는

원종이 창종 인가를 받지 못하면서 온전하게 포교당의 기능으로 출발할

수 있었으며 수많은 법회, 강연, 불교행사를 개최하는 등 포교활동을 펼

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참선회, 열반절 행사, 초파일 행사 등을 열

어 불교를 알리기도 했다.

또 일요학교를 개설하고 수계식을 봉행하는가 하면 불교연극 등 문화행

사를 선보이며 포교 영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1912년 4월 부처님 오

신 날에는 초파일 행사를 주야로 성대하게 열어 관객이 천여 명에 달하

는 등 포교당 출범 3년 만에 수많은 신도들이 운집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고, 각황사 포교당의 성공담이 알려지면서 서울 인근 승려들이 포교

의 공익성을 깨닫고 매주 일요일 각황사를 시찰하는 등 불교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35)

최초의 도심포교당이라고 할 각황사의 활동을 통하여 도심포교는 이전

의 구태의연한 자세를 벗어나 현대적 포교 방식이라고 할 다양한 포교를

행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현대적 포교 방식에는 먼저 정기적 법회를 들

수 있다. 열반절, 초파일의 법회, 일요학교, 참선회가 그것이다. 뿐만 아

니라 수계식과 불교연극 등의 문화 행사를 포함한 다양한 불교행사를 통

해 일반인들이 사찰로 찾아오게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포교방식은 각황사 이후에 창건된 도심포교당들의 모델이 되었다.

예를 들어 1926년 9월 6일자의 동아일보는 다음과 같이 통도사 울산포교

당(현재 해남사)의 현대포교 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34) 조기룡, 앞의 논문, pp.245-247.

35)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포교총람: 종단포교의 흐름과 전망 근대기-2011년, 서
울: 조계종출판사, 2011,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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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통도사가 운영하는 포교당은 설립(1911) 이후 10여 년간 등상설법

(登床說法)의 오래된 방법으로 노단월의 오래된 신도들만 있다가 본산

통도사에서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신진포교사 한설악씨를 임명하여

널리 청년신도를 모아 현대적 포교법으로 일요법회, 소년단 등을 조직

하고, 고등강습회를 창설하였으며 현재의 포교사인 양대응씨는 여자야

학을 만들고 불교청년회를 만들어 발전을 기하는 중이다.36)

1928년에 개교한 불이성 법륜사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에

대한 내용에 앞서 먼저 유점사본말사지에 기술된 유점사 경성포교소의
사적을 살펴본다.

경성포교소

주소지 : 경기도 경성부 사간정 112번지

명칭 : 대본산 유점사 경성포교소

면적 : 240여평

건물 : 기와지붕 1층 건물(平家建瓦葺) 2동 30여 칸

창설 : 소화2년(1927) 2월 매입 소화3년(1928) 2월 개교

연혁 : 종래 석왕사에서 경영하던 것을 소화2년 2월에 일금 6천원(현 시

가 2억 4천에서 3억원에 해당)37)을 빌려 매입하고 2천원(현 시가 8천에

서 1억 2천만원에 해당)으로 수리하여 본산(유점사) 보조비 일금 오백원

(현 시가 2천에서 2천5백만원 해당)을 받아 소화 5년(1930) 8월에 빌린

돈의 원리금 도합 9천원을 갚고 소화8년(1933) 8월에 전재산 5만원(현

시가 20-25억 해당)으로 조선총독부의 인가를 받아 대본산 금강산 유점

사 경성포교소 독립재산을 만들고 유지하여 오는 바 소화15년(1940) 4

월까지 현재 가격 10여만원(현시가 40-50억 해당)에 도달하였다.

36) <동아일보>, 1926.09.06.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

=192609060020920401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26-09-06&officeI

d=00020&pageNo=4&printNo=2155&publishType=00020(2017.8.15.검색). 고투의

문장은 논자가 임의로 수정함.

37) 무공은 60만원에 매입하였다고 쓰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무공,

앞의 논문, ｐ.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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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967년(1940) 경진 4월 말일

설립자 대표 석종세영(釋宗世榮)38)

법륜사의 포교 활동에 대해서 무공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중에 특히 일요법회의 개설은 우리나라 불교의 시초이고 모범이었다.

또한 최초의 신행단체로 불교부인자은방생회를 조직하고 이후 관음회,

반야회, 청년회, 학생회 등 각종 신도회를 조직하여 포교의 활성화를 기

했다. 흥학포교와 법전인행 배포에 관심을 가지고 51세에 백유경 2,000
부를 인간 배포하였고, 52세에 회엄경보문품 2,000부를 배포하였다. 57
세에는 설호 강백을 포교사로 모시고 법륜사 강원을 병설, 개강하였

다.39)

먼저 일요법회의 개설이나 불교부인자은방생회와 같은 부인회의 조직

이 국내 최초였다는 주장은 재고해야 한다. 앞서 1926년도의 신문 기사

에서 보았듯 통도사 울산포교당에서 이미 일요법회가 열리고 있었기 때

문이다. 이것은 아마도 용주사 수원포교당(1911년 개원)이 최초일 수 있

다.40) 불교부인자은방생회가 어떤 점에서 최초의 신행 단체로 주장되는

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만약 불교부인회로서 최초라고 한다면 이미

1922년에 조선불교여자청년회가 있었다.41)

그러나 최초의 도심포교당이라고 할 각황사에서 활동하면서 도심포교

의 원력을 세우고 도심포교의 현장에서 활동한 대륜의 이력을 생각할 때

38) 한국학문헌연구소, 앞의 책, pp.160-161. 석종은 대륜의 창씨다. 괄호 속 돈의 현

재가치는 논자가 부기함.

39) 무공, 앞의 논문, pp.257-258.

40) “초대포교사로 임무경스님이 부임하였는데 당시의 불교계에서는 생경한 일요법

회를 개설하고 생업에 바빠 절을 찾기 어려웠던 인근시장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법회활동을 하였다.” 조기룡, 앞의 논문, pp.245-246

41)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앞의 책, ｐ.279. 특히 조선불교여자청년회에 대해서 김광식, 朝

鮮佛敎女子靑年會의 창립과 변천 , 韓國 近代佛敎의 現實認識, 서울: 民族社,
1998, pp.17-49에 자세한 논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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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법회나 부인회의 최초 조직에 대륜의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생

각된다. 그러나 이것은 좀 더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할 문제이다.

경전의 간행 배포는 이미 조선 시대 이전에도 행해졌기 때문에 꼭 현대

적인 포교 방식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42)

어떤 점에서 대륜스님을 중심으로 한 법륜사의 현대포교는 일요법회나

부인회의 최초 조직이라는 점보다도 1970년 대 이후 새롭게 부흥한 한국

도심포교의 특징 중의 하나인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리더십의 한 형태인

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현대포교에서 대륜의 위상

한편으로는 일본불교의 도움을 받아 스님들의 도성출입이 허가됨과 동

시에 일본불교의 공세적 포교에 대항하기 위하여 한국불교는 도심포교를

시작하고 1910∼20년대를 걸쳐서 도심포교당의 창건이 활발했던 것은 앞

서 고찰하였다. 그러나 해방 이후 1970년대 까지는 포교당의 신설 빈도

가 많이 위축된다. 하지만 1970년대가 되면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사회

변화와 이를 틈탄 개신교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불교계의 위기감을 원인

으로 다시금 도심포교당이 세워지게 되는데 특히 이것은 교양불교대학의

활성화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이 시기 도심 포교당의 특징은 다음과 같

은 특징을 가진다.

7-80년대의 도심포교당 건립에는 두 가지 특징이 눈에 띈다. 첫째는 도

심포교당 설립이 어느 한 도시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의 시 단위 도심지

로 확산되었다는 점이며, 둘째 포교당 건립운동 출발시점의 현상이었던

교고본사의 지원으로 설립되는 포교당보다는 특정승려 개인의 원력과

42) 배포된 경전의 목록은 대법륜 부록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불이성법륜사, 법
보시간행물 , 大法輪: 不二城法輪寺開敎四十九年記念集, 서울 :不二城法輪寺, 1977,
pp.29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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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으로 건립되는 대형도심 포교당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43)

본 연구가 불이성 법륜사의 현대포교적 위상에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

은 1970년대 이후 대형 도심포교당 발전의 한 특징인 승려 한 개인의 원

력과 능력이라는 점이 1910∼20년대 초기 도심포교당의 하나인 불이성

법륜사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1970년대 이후 대형 도심포

교당의 대표격으로는 지광스님의 능인선원, 대행스님의 한마음 선원, 우

학스님의 영남불교대학을 들 수 있는데 이 스님들의 카리스마적 리더십

은 다음과 같다.

대행스님은 근대의 대표적 선승인 한암스님과 탄허스님과의 도반으로서

그 법력에 대한 신도들의 믿음이 깊다.44) 또한 신자들의 구체적인 현실

적 문제들을 속 시원히 해결해 주는 등 초월적 능력의 신비적 이미지가

대중들에게 강력한 카리스마로 작용하고 있다. 지광스님은 서울대 출신

의 언론인으로서 해직기자였다는 점45)에서 행동하는 지성이라는 인상이

신도들에게 깊이 각인되어있다. 또 한 번 기도에 들면 목탁을 든 채로

서서 몇 시간을 꿈쩍도 않고 기도삼매에 드는 것으로 유명하다. 우학스

님은 매년 두 번의 안거를 한 번도 빠트리지 않는 수행의 철저함, 수많

은 불교대학 강의를 거의 혼자 담당하고 있는 근면함, 10여권의 교재를

직접 저술하는 지식의 해박함 등으로써 대중들에게 깊은 신뢰와 권위를

사고 있다.46)

불이성 법륜사는 유점사 경성포교원으로 시작하였지만 발전에 있어서

본사의 지원은 크지 않았다. 앞서 포교원을 창건할 때 6천원(현 시가 2억

4천에서 3억원에 해당)을 빌려 매입하고 2천원(현 시가 8천에서 1억 2천

43) 윤영해, 한국불교의 도심포교와 대중화 연구 : 대형 도심포교당의 등장과 성공 ,

불교연구 26집, 한국불교연구원, 2007, ｐ.189.
44) 이런 내용은 현재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5) 최근 이것은 사실 여부가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46) 윤영해, 앞의 논문, ｐ.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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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에 해당)으로 수리하였는데 후에 본산(유점사) 보조비 일금 오백원

(현 시가 2천에서 2천5백만원 해당)을 받아 소화 5년(1930) 8월에 빌린

돈의 원리금 도합 9천원을 갚았음을 보았다. 유점사의 보조는 전체 창건

비용의 20분의 1에 그친다. 뿐만 아니라 비록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

도 창건 13년 후인 1940년에는 창건 비용의 11배인 10만원으로 절의 자

산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비구계를 받고 서울에 온 이후 도심포교를

서원하고 천일기도를 올린 대륜의 서원과 정진력을 먼저 들 수 있을 것

이다. 무엇보다 대륜은 지계와 고행에 철저한 수행자였다. 대륜은 원효의

발심수행장에 절하는 무릎이 얼음처럼 시려도 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말에 감동되어 평생 방석과 요를 깔지 않고 생활하였다.47) 또한

자비심이 매우 커서 공부하는 학인 제자들의 방에 직접 땔감을 넣고, 학

비를 새 지폐로 손수 마련해 줄 정도였음은 이미 앞에서 밝힌 바가 있다.

이와 같은 서원, 정진력, 지계, 자비심이 오늘 날의 불이성 법륜사를 한

국 불교에 우뚝 서게 한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륜이 포교일선에 서원을 세우고 뛰어든 1910년대와 20년대는 많은

본사 사찰들이 우후죽순으로 도심포교당을 창건하였음을 앞서 보았다.

또한 포교 방식도 근대적인 방법을 택하여 서로 유사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 오늘 날 불이성 법륜사 이상으로 사격을 키운 포교원은 찾기가 쉽

지 않다.48) 이런 점에서 불이성 법륜사의 오늘은 대륜의 원력과 정진, 지

계와 자비심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현대포교에 성공하여 대형 사찰을 이룬 소수의 사찰들은 다양

한 포교 방식을 이용해 불자들을 모아서 교육시킴으로서 불법의 혜명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 가장 근원에는 대륜의 시절과 마찬가지로

47) 이용봉, 古如是今如是 , 大法輪: 不二城法輪寺開敎四十九年記念集, 서울: 不二
城法輪寺, 1977,ｐ.113.

48) 조기룡은 이 당시 세워진 포교당 중에서 가장 사격이 부흥된 예로써 용주사 수

원포교당을 제시하고 있다. 조기룡, 앞의 논문, pp.2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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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지도자의 개인적 서원과 정진이 기초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현대포교의 관점에서 대륜의 위상은 현대 포교 방식의 기원

이라는 점보다도 전통적인 원력과 정진, 지계와 자비심에 철저했던 수행

자의 꼿꼿함이라는 카리마적 인격에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Ⅲ. 결론

본 연구는 대종사 대륜세영이 창건한 불이성 법륜사의 현대포교적 의

의를 고찰하였다. 먼저 이를 위해 대륜의 전기를 검토한바 여러 가지 의

문점들이 도출되었다. 먼저 대륜의 정확한 생년, 그리고 법호와 법명의

문제, 각황사 감원이 된 시기와 과연 당시의 소임이 감원이었는가 하는

문제, 유점사 평양포교원의 설립에서 대륜이 담당한 역할 등을 제시할

수 있다. 대륜은 근현대 한국불교계의 고승이며 아울러 한 종단을 일으

킨 중흥조이다. 그럼에도 의외로 대륜의 기본적인 전기에도 불명료한 점

이 많음을 느끼면서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또 불이성 법륜사와 현대적 포교 방법에 대해서 고찰한바 기존에 알려

진 일요법회나 부인회 단체를 우리나라 불교계의 최초로 시행했다는 주

장은 근거가 희박함을 알게 되었다. 대륜과 법륜사가 가진 현대 포교적

의의는 현대적 포교 방편을 최초로 시도했다는 점보다도 1970년대 이후

도심 대형포교당의 중요 특징 중의 하나인 카리스마적 지도자로서의 위

상의 원초적 모델이라는 점에 있음을 본 연구는 강조했다. 특히 대륜은

평생을 포교의 서원과 그를 이루려는 정진, 그리고 지계와 고행의 엄격

한 삶을 살면서 제자와 신도들에게 한없는 자비심을 베푼 점에서 매우

온화한 카리스마를 지닌 종교지도자이다.

물론 현대적 포교 방편은 필수불가결한 것이지만 그보다도 먼저 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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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도하는 지도법사의 카리스마적 리더쉽이 선결되어야 한다. 그런 점

에서 대륜과 법륜사는 현대포교가 배워야 할 종교지도자의 리더십이라는

특징을 통해 발전한 도량이란 점에서 현대 포교 차원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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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Bul-i-seong-beob-lyun-sa and a Modern Propagation of

Buddhism-focused on Daeryun Seyeong, the Father of Taego Order

Korean Buddhism Restoration

Sim, Jun-bo(Research Prof., Geumgang Univ.),

Park, Jeong-mi(Ven, Jiseon)(Doctor Course, Dongbang Culture Univ.)

Bul-i-seong-beob-lyun-sa(Non dual castle Truth wheel Temple) is a

modern temple in a city built in the early 20th century.

This paper considers biographies of Daeryun Seyeong, or Beobun

Daeryun (1884-1979), a buddhist monk of modern Korea, who has built

Bul-i-seong-beob-lyun-sa and has restored Taego Order Korean

Buddhism, and then argues on his achievement in modern period of

Korean Buddhism, especially on the meaning of Bul-i-seong-beob-lyun-sa

in the point of a modern propagation of Buddhism.

According to this study, there are some inexact and wrong facts in his

biographies, although he was a important monk in modern history of

Korean buddhism. For example, his buddhist name, birth year, and

several facts in his a period of the propagation activity of

Buddhism(1910-20) are not exact. And we can know the claim that

Sunday Buddhist Truth Meeting and a modern buddhist woman

organization was held for the first time in Bul-i-seong-beob-lyun-sa is

wrong

The attractive point of Bul-i-seong-beob-lyun-sa in the point of a

modern propagation of Buddhism is that we can find strong wishes and

leadership of a founder of a modern temple in a city which is one of

features of temples in the city developed after the 1970s in Daeryun



∙ 大覺思想 제28집 (2017. 12)264

Seyeong who was the builder of Bul-i-seong-beob-lyun-sa

  Keywords 

Bul-i-seong-beob-lyun-sa(Non dual castle Truth wheel Temple), Taego

Order Korean Buddhism, Daeryun Seyeong, Beobun Daeryun,

Kakhwangsa(Kakhwang-temple), Yujeomsa(Yujeom-temple), A modern

propagation of Buddhism, Sunday Buddhist Truth Meeting, The temple

in the city, Buddhism of Moder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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